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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색그리고광주의역사를반영하

는‘판소리’를은유로흥미로운전시를선사

할예정입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5일 기자간담

회를열고제15회광주비엔날레참여작가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니콜라 부리오 예

술감독을 비롯해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

표이사등이참석했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광주비엔날레에는30개국73명작가가

참여해동시대의복잡성을그려낸다.

작고 작가들 작품이 일부 포함됐던 예년

전시들과는 달리 이번 본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는모두생존작가로,대다수작품이이

번전시를위해새롭게제작됐다.

부리오감독은“모든대륙의작가들이참

여하며,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남성 작가 30

명을제외하고는모두여성작가다.이는우

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작품이 단지 전시된다는 느낌보다는 한데

모여 소통하고 서로 관계를 이루는 의미라

고보면된다”고말했다.

전시는 마치 하나의 영화처럼 시퀀스를

이용해구성되며,각층은주제에맞는분위

기와목적으로꾸며진다.

이어 부리오 감독은 “이번 광주비엔날레

를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오페라’라고

정의하고 싶다. 다양한 작가들이 한 목소리

를내고잘어우러지면서시작과끝이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며 “작가들이 공간

과소리,음악과이미지의공통점에주목하

고 이를 그들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구현해

낼것이다”고설명했다.

1층 전시 공간은 도시의 밀집된 삶의 공간

을 구현하듯 밀도있게 채워질 예정이다.

이곳에서는인도작가아몰K.파틸이 ‘카

스트 제도’에 착안한 작품을 소개한다. 그

중에서도불가촉천민신분인 ‘달릿(Dalit)’

계급에 주목, 공간의 정치성을 이야기한다.

인종·종교문제를다루는미국출신캔디스

윌리엄스,조각과퀴어라는두개축을통해

신체성과 촉각성을 강조하는 한국 작가 최

하늘작품도만나볼수있다.

2층은 공간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전시

장으로 구현된다.도시에서자연으로,또자

연이 산업화되는 변화를 담아낸 작품들을

대거선보인다.

중국 작가 쳉 신하오는 걸어다니는 여정

을촬영한비디오영상작품을통해길의층

위와 역사를 가로지른다. 크로아티아 출신

작가도라부도어는뉴욕맨하탄의작은공

원‘리틀아일랜드’의자연일부가인공적인

조형물로변화하는모습에주목한다.

인간과 동식물 등 살아있는 여러가지가

서로연결돼한곳에얽힌모습을탐색하는

듯한전시공간도마련된다.

공상과학영화와 같이 인간과 비인간 사

이 간극이 점차 좁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이예인작가작품,땅의지질과소리의관계

를탐험하는베트남작가성티우의커미션

작품,인간과자연간재앙적인관계를작품

속에 녹여내는 맥스 후퍼 슈나이더의 설치

작품도기대를모은다.

제주도의 한 동굴을 하나의 소리 기술로

그려나가는권혜원작가,인간과광물관계

를작품으로담아낸남아공출신작가비앙

카본디,사막에서부는바람소리를나타낸

오스왈도마시아작가도전시에함께한다.

나머지 두개층에서는관계의측면을다

루는데,우주같이굉장히큰존재부터아주

작은분자까지다루며 ‘샤머니즘’과관련된

작품들을선보인다.

러시아 출신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소피아 스키단은 지역성을 띤 기이한

퍼포먼스를,미국작가존도웰은추상적형

태의악보를,자메이카출신도미니크노울

스와프랑스작가마르게리트위모,한국의

박미미작가등은분자적수준의미세한영

역을탐구하는작품을소개한다.

외부 전시장으로 활용될 양림동에서는

두개의비디오와설치물로특별제작된피

아노를 통해 생명체를 탐구하는 마리나 로

젠펠드,전통음악의역사적측면에관심갖

는한국의김영은작가작품을비교해서관

람해보면좋다.

광주에서는 커뮤니티 가드닝을 작업 소

재로 활동하는 김자이 작가와 게르마늄 수

혈을 통해 식물에 대한 수학적인 리서치를

진행하는김형숙작가두명이본전시에참

여한다.

부리오 감독은 “소리와 회화, 사진 등 각

기 다른 매체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전시

장을 만나보게 될 것”이라며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대화를

이어나가는 하나의 생태계 풍경을 선사할

것이다”고강조했다. /최명진기자

븮소리·공간븯어우러진21세기생태풍경을마주하다
뱚제15회광주비엔날레참여작가발표

뱚뱛‘판소리,모두의울림’주제…동시대속복잡성화두

뱚뱛뱞30개국73명작가선정…여성비율↑,대다수신작

뱞뱚뱛다양한음악븡이미지공통점,새로운시각으로구현

쳉신하오作븮층위와표석븯

박미미作븮Shining Us븯(사진

위)와 김영은作 븮오선보 이

야기븯

권혜원作븮포탈의동굴븯을위한리서치이미지 도라부도어作븮수동적여가븯스틸컷

맥스 후퍼 슈나이더作 븮트랜스퍼 스테이션, 해머 프

로젝트븯

아몰K.파틸作븮도시사이의선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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